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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및 GCC(걸프협력회의)·아랍권 도서전 및 문학상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출판시장은 언어와 출판 유통, 저작권 거래 측면에서 GCC(걸프협력회의) 및 아랍권 시장과 밀접하
게 연결돼 있다. 아랍어 출판물은 개별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역내 시장을 통해 유통되며, 주요 도서전과 문학상 역시 
국가 간 출판·번역·저작권 교류의 중요한 창구로 기능한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도서전과 
문학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사우디 출판시장의 지역적 위치와 한국 출판콘텐츠의 진출 가능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CC 및 아랍권의 주요 사례를 함께 조사·비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GCC(걸프협력회의)·아랍권 도서전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서전 및 한국 교류 현황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도 리야드와 서부의 제다를 중심으로 대규모 도서전이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디나
와 동부지역 등으로 도서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 문화부 산하 문학·출판·번역위원회(Literature, Publishing 
and Translation Commission, 이하 LPT)는 이러한 도서전을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행사뿐 아니라 출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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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와 국내외 문화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다흐란의 킹압둘아지즈세계문화센터(Ithra)
는 아동문학에 특화된 아동도서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리야드 국제도서전(Riyadh International Book Fair)은 사우디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전이다. 1978년 
당시 리야드대학교(현 킹사우드대학교)에서 시작됐으며, 현재는 LPT가 주관한다. 2025년에는 프린세스 누라 빈트 압
둘라흐만 대학교에서 개최돼 25개국 이상의 출판사와 에이전시 2,000곳 이상이 참가했다. 일반 독자를 위한 도서 전
시·판매뿐 아니라 저작권과 라이선싱, 출판 에이전시 간 교류 등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운영돼 사우디 출판산업
의 주요 국제 교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 행사는 10월 개최 예정이며 시리아가 명예국가(Guest of Honor)
로 선정됐다.

제다 도서전(Jeddah Book Fair)은 사우디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도서전이다. 2025년에는 제다 슈퍼돔에서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렸으며, 24개국에서 1,000곳 이상의 국내외 출판사와 에이전시가 참가해 약 400개 부
스를 운영했다. 도서 전시·판매와 함께 세미나, 토론, 워크숍, 어린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 등 일반 독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문화행사의 성격도 강하다. 2026년 개최 일정은 8월 현재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이쓰라 아동도서전(Ithra Children‘s Book Fair)은 다흐란의 킹압둘아지즈세계문화센터가 개최하는 아동·청소년 
전문 도서전이다. 특히 한국 출판시장과의 접점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5년 제5회 행사에서는 한국
이 명예국가로 선정돼 한국 아동문학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가 마련됐다. 특히 2025년 볼로냐 라가치 크로스미디어상
(BolognaRagazzi CrossMedia Award)을 수상한 한담희 작가의 그림책 『별 아저씨(Star Papa)』가 아랍어로 번역·
출간돼 현지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또한 한담희 작가가 직접 참여해 미니북과 한국 전통 부채를 만드는 어린이 워크
숍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LPT는 메디나 도서전(Madinah Book Fair)과 동부지역 도서전(Eastern Region Book Fair) 등을 운영
하며 지역 단위의 독서문화와 출판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리야드와 제다의 대규모 도서전에 비해 지역적 성격
이 강하지만, 수도와 주요 대도시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출판사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한국과의 교류 및 참여 현황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사우디 문학과 출판 콘텐츠를 한국에 소개했으며, 
이듬해인 2025년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이 이쓰라 아동도서전의 명예국가로 참여했다. 사우디 콘텐츠의 한국 소
개와 한국 아동문학의 사우디 소개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순번 도서전명 도시 시작연도 2026년 일정 특징(키워드)

1
리야드 국제도서전 

(Riyadh International Book Fair, 
RIBF)

리야드 1978년
10월 예정 

(일자 미정)

사우디 최대 규모 국제도서전 
2026년 명예국가 시리아,  
출판·저작권 비즈니스 기능

2
제다 국제도서전 

(Jeddah International Book Fair, 
JIBF)

제다 2015년
12월 예상 

(일자 미정)

사우디 주요 국제도서전,  
서부권 대표 도서 전시·판매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이쓰라 아동도서전 

(Ithra Children's Book Fair)
다흐란 2021년

7.20.–7.25. 
(완료)

4~14세 대상 아동 전문 도서전 
2025년 한국 명예국가,  

2026년 시리아 명예국가

[표1]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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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리야드 국제도서전의 저작권·라이선싱 및 출판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현지 출판사 및 관계
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아랍어권 진출을 위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쓰라 아동도서전은 2025년 한국과 이
미 교류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그림책과 아동청소년 출판콘텐츠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사우디 문화부 산하 문학·출판·번역위원회(Literature, Publishing and Translation Commission, LPT), 「사우디 주요 도서전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lpt.moc.gov.sa/en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Saudi Press Agency), 「Syria Named Guest of Honor at Riyadh International Book Fair 2026」, 2026, 
https://www.spa.gov.sa/en/N2508202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Saudi Press Agency), 「Saudi Arabia Inaugurates Pavilion at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24 as 
Guest of Honor」, 2024, https://spa.gov.sa/en/N2129649

GCC 및 아랍권 주요 도서전과 한국 출판콘텐츠 진출 가능성

GCC 및 아랍권에는 다양한 규모의 국제도서전이 개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사 규모와 국제 출판사 참여도, 출판
시장 내 영향력, 저작권·번역 교류 기능 등을 고려해 주요 도서전 6곳을 선정했다. GCC에서는 샤르자·도하·아부다비·
쿠웨이트·무스카트의 5개 도서전을, GCC 외 아랍권에서는 대규모 출판시장과 독자층을 보유한 이집트의 카이로 국
제도서전을 포함했다.

카이로 국제도서전(Cairo International Book Fair, CIBF)은 1969년 시작된 아랍권의 대표적인 대형 도서전이다. 
2026년 제57회 행사는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됐으며, 83개국 1,457개 출판사와 6,637개의 전시 참가자
가 참여했다. 특히 2026년 행사에는 총 6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대규모 독자층을 기반으로 한 카이로 국제

순번 도서전명 도시 시작연도 2026년 일정 특징(키워드)

1
카이로 국제도서전 

(Cairo International Book Fair, CIBF)
이집트·카

이로
1969년

1.21.–2.3. 
(완료)

아랍권 대표 대형 도서전 
2026년 83개국·1,457개 출판

사·6,637개 전시 참가자

2
샤르자 국제도서전 

(Sharjah International Book Fair, 
SIBF)

UAE·샤
르자

1982년 11.4.–11.15.
세계적 규모의 국제도서전 

출판 전문·번역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6년 명예국가 오만

3
도하 국제도서전 

(Doha International Book Fair, DIBF)
카타르·

도하
1972년

5.14.–5.23. 
(완료)

GCC 주요 국제도서전 
2026년 37개국·520개 출판

사·910개 부스 참가

4
아부다비 국제도서전 

(Abu Dhabi International Book Fair, 
ADIBF)

UAE·아
부다비

1981년 9.13.–9.18.
저작권·라이선싱 B2B 중심 

매년 ‘올해의 인물’ 선정

5
쿠웨이트 국제도서전 

(Kuwait International Book Fair, 
KIBF)

쿠웨이트·
쿠웨이트

시티
1975년

2026년 
일정 미발표

아랍권의 오랜 도서전 중 하나 
국내외 출판사 참가, 아동·청소년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6
무스카트 국제도서전 

(Muscat International Book Fair, 
MIBF)

오만·무스
카트

1992년
연기 

(당초 3.26.–
4.5.)

오만 대표 국제도서전 
지역 정세로 제30회 행사 연기, 새 

일정 미발표

[표2] GCC 및 아랍권 주요 도서전

https://spa.gov.sa/en/N212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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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전의 영향력을 보여줬다.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 전시·판매뿐 아니라 작가 행사와 세미나, 문화 프로그램 
등이 대규모로 진행돼 아랍어권 출판시장과 독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행사다.

샤르자 국제도서전(Sharjah International Book Fair, SIBF)은 1982년 샤르자 통치자 술탄 빈 무함마드 알카시미
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샤르자 도서청(Sharjah Book Authority, SBA)이 운영한다. 대규모 일반 독자층을 보유한 동
시에 국제 출판사와 에이전트가 참여하는 출판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번역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랍어 도서의 해외 번역과 해외 도서의 아랍어 번역을 지원하는 등 국제 출판·번역 교류 기능이 강하다. 2026년 
제45회 행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오만이 명예국가(Guest of Honor)로 선정됐다.

도하 국제도서전(Doha International Book Fair, DIBF)은 1972년 시작된 카타르의 대표적인 국제도서전이다. 초
기에는 격년제로 개최됐으나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6년 제35회 행사는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개최
됐으며, 37개국 520개 출판사가 910개 부스로 참가했다. 도서 전시·판매와 함께 신간 발표,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카타르의 주요 출판·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아부다비 국제도서전(Abu Dhabi International Book Fair, ADIBF)은 1981년 시작돼 현재 아부다비 아랍어센터
(Abu Dhabi Arabic Language Centre, ALC)가 주관한다. 특히 저작권·라이선싱 거래와 출판 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 B2B 기능이 강한 도서전으로, 번역과 국제 저작권 거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외 출판사가 
아랍권 출판사 및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6년 제35회 
행사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쿠웨이트 국제도서전(Kuwait International Book Fair, KIBF)은 1975년 시작된 오랜 역사의 도서전으로, 쿠웨이
트 국가문화예술문학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ulture, Arts and Letters, NCCAL)가 주관한다. 국내외 출판
사의 도서 전시·판매뿐 아니라 작가 행사와 강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특
히 가족과 젊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6년 개최 일정은 현재 공식 발표되
지 않았다.

무스카트 국제도서전(Muscat International Book Fair, MIBF)은 1992년 시작된 오만의 대표적인 국제도서전이
다. 국내외 출판사가 참여하며 도서 전시·판매와 함께 다양한 문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만의 주요 문화행사로 자
리 잡았다. 2026년 제30회 행사는 당초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정세로 연기됐으며, 
2026년 8월 현재 새로운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과의 교류 및 참여 현황

한국과 GCC 지역 도서전 간 교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샤르자 국제도서전이다. 한국은 2023년 제42회 샤르
자 국제도서전의 주빈국(Guest of Honor)으로 참가해 한국문학과 출판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한국문학 특
별전과 그림책 전시, 한국 작가 북토크, 한국과 UAE 출판 관계자 간 라운드테이블 등이 진행됐으며, 문학뿐 아니라 음
악·한복 등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특히 같은 해 샤르자 역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했다. 샤르자가 한국에서 자국 문학과 출판문
화를 소개한 데 이어 한국이 샤르자에서 주빈국으로 참여하면서, 양국이 서로의 주요 도서전을 통해 출판 콘텐츠와 문
화를 소개하는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다.

2024년 아부다비 국제도서전에서는 주UAE 한국문화원이 현지 문화기관과 공동으로 한국문화 콘퍼런스(Korean 
Culture Conference)를 개최했다. 현지 출판 관계자와 콘텐츠 관계자 등이 참여해 한국문화의 국제적 확산과 중동지
역에서의 한국문학 소개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반대 방향의 최근 교류 사례로는 2024년 오만의 서울국제도서전 참가도 있다. 오만은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스포트라이트 컨트리(Spotlight Country)’로 참가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문학·출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이는 한국과 걸프지역의 출판교류가 UAE뿐 아니라 다른 GCC 국가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한국과 GCC·아랍권 출판시장의 교류에서는 현재 UAE가 비교적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형
성하고 있다. 특히 샤르자는 상호 주빈국 참여와 번역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출판·번역 교류의 접점이 있으며, 아부다비
는 저작권·라이선싱 등 B2B 기능이 강해 한국 출판사의 아랍어권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동시
에 카이로와 같이 대규모 독자층을 보유한 도서전은 아랍어권 독자시장과 출판 동향을 파악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각
각 다른 활용 가능성을 갖는다.

출처 
이집트 국가정보서비스(State Information Service), 「제57회 카이로 국제도서전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sis.gov.eg/en/media-center/news/pm-opens-record-cairo-international-book-fair-with-1-457-publishers-
from-83-countries

샤르자 도서청(Sharjah Book Authority), 「샤르자 국제도서전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sba.gov.ae/

도하 국제도서전(Doha International Book Fair), 「제35회 도하 국제도서전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www.dohabookfair.qa/en/

아부다비 국제도서전(Abu Dhabi International Book Fair), 「제35회 아부다비 국제도서전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adbookfair.com/

쿠웨이트 국가문화예술문학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ulture, Arts and Letters), 「쿠웨이트 국제도서전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bookfair.nccal.gov.kw/

오만 뉴스 에이전시(Oman News Agency), 「2026년 무스카트 국제도서전 연기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omannews.gov.om/topics/en/83/show/127334/ftp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net, 「2023년 샤르자 국제도서전 한국 주빈국 참가 관련 자료」, 2023,  
https://www.korea.net/NewsFocus/Culture/view?articleId=240802

오만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 오만 특별 주빈국 참가 관련 자료」, 2024,  
https://www.fm.gov.om/en/14476/

사우디아라비아 및 GCC(걸프협력회의)·아랍권 문학상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문학상과 산업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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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문학상명 제정 시기 특징

1
킹 파이살상 아랍어·문학 부문 

(King Faisal Prize –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KFP)

1977년 제정 
1979년 첫 시상

사우디 대표 국제 학술·문화상 
5개 부문 운영, 아랍어·문학은 매년 주제 지정

2
국가문화상 – 문학·번역·출판 

(National Cultural Awards – Literature/
Translation/Publishing)

2020년 출범
사우디 문화부 주관 국가 문화상 
문학·번역·출판 각각 독립 분야상

3
골든펜상 

(Golden Pen Award)
2024년 출범

총상금 74만 달러, 대중소설·번역·출판 등 시상 
수상작 영화화 연계, 엔터테인먼트청(GEA) 주관

[표3] 사우디아라비아 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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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영되는 문학·출판 관련 상 가운데 국가적 위상과 문학·출판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킹 파이
살상(King Faisal Prize), 국가문화상(National Cultural Awards), 골든펜상(Golden Pen Award)을 주요 사례로 
선정했다. 세 상은 각각 학술·문학적 성취, 국가 문화정책, 대중문학과 영상산업 연계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킹 파이살상(King Faisal Prize, KFP)은 킹 파이살 재단이 운영하는 사우디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문화상이다. 
1977년 제정돼 1979년 처음 수여됐으며, 이슬람 봉사, 이슬람학, 아랍어·문학, 의학, 과학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아랍어·문학(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부문은 매년 특정 연구 주제를 선정해 해당 분야에서 뛰
어난 학술·문화적 성과를 낸 개인 또는 기관을 시상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수상자를 선
정하지 않았으며, 2026년에는 ‘프랑스어로 쓰인 아랍문학(Arabic Literature in French)’을 주제로 프랑스의 피에르 
라르셰(Pierre Larcher) 교수가 수상했다.

국가문화상(National Cultural Awards)은 사우디 문화부가 국가 문화전략과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종
합 문화상이다. 2019년 바드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문화부 장관이 도입을 발표했으며, 2020년 사업이 공식 출범
했다. 초기에는 문학·출판·번역을 비롯한 문화 분야별 상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이후 부문이 확대됐다. 2026년 제
6회 국가문화상은 7개 주요상과 12개 분야별 상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상에는 문학상(Literature Award), 출판상
(Publishing Award), 번역상(Translation Award)이 각각 독립 부문으로 포함된다. 이 상은 개별 작품 하나만을 대
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문학상이라기보다 사우디 문화 분야에서 성과를 낸 개인과 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발굴·포상하
는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2024년 제4회에서는 소설가 오사마 알무슬림(Osamah Al-Muslim)이 문학상을, 아동 
전문 출판사 Qyadiya Publishing House가 출판상을, 왈리드 알오마리(Walid Al-Omari)가 번역상을 수상했다.

골든펜상(Golden Pen Award)은 사우디 엔터테인먼트청(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 GEA)이 2024년 
출범시킨 아랍어권 소설·스토리 IP 중심의 상이다. 기존 문학상과 달리 대중성과 영화화 가능성이 높은 소설과 시나리
오를 발굴해 출판 콘텐츠를 영상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소설 부문은 스릴러·미스터리/범죄·로
맨스·판타지·코미디·역사·호러·리얼리즘 등 8개 장르로 세분화돼 있으며,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시나리오, 최우수 번
역소설, 최우수 아랍 출판사, 독자상 등도 운영한다.

공식 발표 기준 총상금은 74만 달러이며, 소설 대상 1위에는 10만 달러와 함께 영화 제작 기회가 주어진다. 2위 역시 
5만 달러와 영화 제작이 제공되며, 장르별 소설상은 각각 2만 5,000달러다. 최우수 번역소설에는 10만 달러, 최우수 
아랍 출판사에는 5만 달러가 수여된다. 따라서 골든펜상은 문학 창작뿐 아니라 소설 IP의 영화화, 번역, 출판까지 하나
의 산업적 구조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우디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출판시장 관점에서의 특징

세 문학상은 사우디 문학·출판정책의 서로 다른 축을 보여준다. 킹 파이살상은 아랍어와 문학 분야의 국제적 학술 권
위, 국가문화상은 문학·출판·번역 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정, 골든펜상은 문학 IP의 대중화와 영상산업 
확장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출판시장 측면에서는 국가문화상이 문학뿐 아니라 출판과 번역을 별도 분야로 시상하고 있다는 점과, 골든펜상
이 작가뿐 아니라 번역소설과 아랍 출판사를 시상하고 소설의 영화화를 직접 연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
우디에서 문학을 독립적인 예술 영역에만 두기보다 출판·번역·영화 등 다른 콘텐츠산업과 연결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킹 파이살상(King Faisal Prize), 「Arabic Language and Literature」, 2026. 8. 기준,  
https://kingfaisalprize.org/en/arabic-language-and-literature/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Saudi Press Agency), 「Culture Ministry Announces Launch of Sixth Edition of National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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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2026. 3. 1.  
https://www.spa.gov.sa/en/N2525491

리야드 리뷰 오브 북스(Riyadh Review of books),   
https://riyadhrb.com/resources/news/the-golden-pen-award-crowns-winning-arab-writers-and-creators-in-its-vari-
ous-categories/

GCC·아랍권 주요 문학상과 번역·출판 연계 구조

GCC 및 아랍권에서 운영되는 문학·출판 관련 상 가운데 국제적 권위와 상금 규모, 번역·출판 및 해외 진출과의 연계
성을 고려해 6개 주요 상을 선정했다. 국제 아랍소설상(IPAF)과 셰이크 자이드 도서상, 카타라 아랍소설상, 나기브 마
푸즈 메달, 투르주만상, 셰이크 하마드 번역·국제이해상으로, 문학 창작뿐 아니라 번역과 출판,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상들을 함께 포함했다.

국제 아랍소설상(International Prize for Arabic Fiction, IPAF)은 2007년 출범해 2008년 첫 시상된 아랍어 소
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문학상이다. 현재 아부다비 아랍어센터(Abu Dhabi Arabic Language Centre, ALC)의 후
원을 받으며 독립적인 이사회가 운영한다. 최종 후보 6명에게 각각 1만 달러가 지급되고 최종 수상자는 추가로 5만 달
러를 받는다. 수상작의 영어 번역을 지원하고 다른 언어로의 번역도 장려해 아랍어 소설의 국제 출판시장 진출을 지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셰이크 자이드 도서상(Sheikh Zayed Book Award, SZBA)은 2006년 제정된 아부다비의 대표적인 종합 문화·도
서상으로, 현재 아부다비 아랍어센터가 운영한다. 문학·번역·아동문학·출판 및 기술 등 10개 부문을 운영하며 총상금
은 775만 디르함이다. 작가뿐 아니라 번역가와 출판사·문화기관까지 포괄해 문학 창작과 번역·출판산업을 함께 지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타라 아랍소설상(Katara Prize for Arabic Novel)은 카타르 카타라 문화마을재단(Katara Cultural Village 

순번 문학상명 제정 시기 특징

1
국제 아랍소설상 

(International Prize for Arabic Fiction, IPAF)
2007년 출범 

2008년 첫 시상
아랍어 소설 대표 국제 문학상 

ALC 후원, 해외 번역·출판 지원

2
셰이크 자이드 도서상 

(Sheikh Zayed Book Award, SZBA)
2006년 제정

문학·번역·출판 등 10개 부문 
총상금 775만 디르함

3
카타라 아랍소설상 

(Katara Prize for Arabic Novel)
2014년 제정

아랍어 소설 창작·출판 지원 
2026년 총상금 37만5천 달러, 번역 연계

4
나기브 마푸즈 메달 

(Naguib Mahfouz Medal for Literature)
1996년 제정

현대 아랍어 소설 대상 
수상작 영어 번역·해외 출판 연계

5
투르주만상 

(Turjuman Award)
2016년 제정

아랍어 도서의 외국어 번역·출판 지원 
번역가·출판사 대상, SBA 운영

6
셰이크 하마드 번역·국제이해상 

(Sheikh Hamad Award for Translation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015년 제정
카타르 국제 번역상 

아랍어↔외국어 양방향 번역 지원

[표4] GCC 및 아랍권 주요 문학상

https://riyadhrb.com/resources/news/the-golden-pen-award-crowns-winning-arab-writers-and-creators-in-its-various-categories/
https://riyadhrb.com/resources/news/the-golden-pen-award-crowns-winning-arab-writers-and-creators-in-its-various-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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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이 2014년 제정한 아랍어 소설상이다. 2026년 기준 총상금은 37만 5,000달러이며 출간 소설과 미출
간 소설, 아동소설 등 여러 분야를 운영한다. 수상작의 번역과 출판을 연계해 아랍어 소설의 해외 확산도 지원하고 있
다. 2026년 제12회 공모에서는 2,610편이 응모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이 가운데 1,488편이 미출간 소설, 
578편이 2025년 출간 작품, 303편이 미출간 아동소설 등으로 집계됐다.

나기브 마푸즈 메달(Naguib Mahfouz Medal for Literature)은 카이로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in 
Cairo, AUC) 출판부가 1996년 제정했다. 아직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현대 아랍어 소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작에는 
상금과 함께 영어 번역 및 해외 출판 기회가 제공된다. 상금 규모보다는 아랍어 작품을 영어권 출판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두드러진다.

투르주만상(Turjuman Award)은 샤르자 도서청(Sharjah Book Authority, SBA)이 2016년 제정한 번역·출판 관
련 상이다. 아랍어로 출간된 작품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며 번역가뿐 아니라 원출판사와 해외 번역출판
사를 함께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랍어 출판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셰이크 하마드 번역·국제이해상(Sheikh Hamad Award for Translation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은 
카타르에서 2015년 제정된 국제 번역상이다. 아랍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뿐 아니라 외국어에서 아랍어로의 번역도 
대상으로 하는 양방향 구조가 특징이다. 따라서 아랍문학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해외 문학을 아랍어권에 소개하는 국
제 번역교류의 성격을 갖는다.

출처 
국제 아랍소설상(International Prize for Arabic Fiction, IPAF), 「About the Prize」, 2026. 8. 기준,  
https://www.arabicfiction.org/

셰이크 자이드 도서상(Sheikh Zayed Book Award), 「Sheikh Zayed Book Award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www.zayedaward.ae/

아메리칸대학교 카이로 출판부(AUC Press), 「Naguib Mahfouz Medal for Literature」, 2026. 8. 기준,  
https://aucpress.com/about-us/mahfouz-medal/

샤르자 도서청(Sharjah Book Authority), 「Turjuman Award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sba.gov.ae/

셰이크 하마드 번역·국제이해상(Sheikh Hamad Award for Translation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상 관련 자료」, 2026. 8. 기준 
https://www.hta.qa/

The Peninsula, 「12th Edition of Katara Prize for Arabic Novel Receives 2,610 Submissions, Highest Ever」, 2026 
https://thepeninsulaqatar.com/article/26/03/2026/12th-edition-of-katara-prize-for-arabic-novel-receives-2610-sub-
missions-highest-ever

종합 시사점 및 한국 출판계의 진출 방향

도서전 측면에서는 사우디의 리야드·제다 국제도서전과 이쓰라 아동도서전, GCC·아랍권의 카이로·샤르자·도하·아부
다비·쿠웨이트·무스카트 국제도서전 등 총 9곳을 조사했다. 각 도서전은 규모뿐 아니라 기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카
이로는 대규모 일반 독자층을 기반으로 한 아랍권 대표 도서전이며, 샤르자는 국제 출판·번역 교류, 아부다비는 저작
권·라이선싱과 출판 관계자 간 B2B 네트워킹 기능이 두드러진다. 리야드 국제도서전 역시 사우디 최대 규모의 도서전
으로 최근 출판 비즈니스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출판콘텐츠의 아랍권 진출에서도 목적에 따라 도서전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수출과 현지 출판
사·에이전트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부다비와 샤르자, 대규모 독자층을 대상으로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https://thepeninsulaqatar.com/article/26/03/2026/12th-edition-of-katara-prize-for-arabic-novel-receives-2610-submissions-highest-ever
https://thepeninsulaqatar.com/article/26/03/2026/12th-edition-of-katara-prize-for-arabic-novel-receives-2610-submissions-highest-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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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와 리야드를 주요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2023년 샤르자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했고 같
은 해 샤르자 역시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어 기존 교류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학상 측면에서는 사우디 3종과 GCC·아랍권 6종 등 총 9개 상을 조사했다. 이들 상에서는 문학 창작에 대한 시상
을 넘어 번역·출판·해외 유통까지 연계하려는 구조가 나타난다. IPAF와 나기브 마푸즈 메달은 아랍어 작품의 해외 번
역·출판을 지원하고, 투르주만상은 아랍어 도서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 출판을 장려한다. 셰이크 자이드 도서상은 번역
과 출판을 독립적인 시상 분야로 운영하며, 카타라 아랍소설상 역시 수상작의 번역과 출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출판콘텐츠와의 접점에서는 셰이크 하마드 번역·국제이해상의 운영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르주만
상이 주로 아랍어 도서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하는 데 비해, 셰이크 하마드상은 아랍어↔외국어의 양방향 번역을 대상
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과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등 향후 양방향 출판교류의 가능성을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우디에서는 최근 문학과 다른 콘텐츠산업의 연계가 두드러진다. 국가문화상이 문학·번역·출판을 각각 독립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골든펜상은 소설·번역·출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일부 수상작의 영화 제작까지 연계한다. 이는 문학작
품을 출판물에 한정하지 않고 영화·영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IP로 바라보는 산업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한국 출판계의 사우디 및 GCC 시장 진출은 완성된 한국 도서를 현지에 소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현지 출
판사와의 판권 거래,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현지 출간,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출간, 공동출판과 작가 교류, 문학 IP
의 영상화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샤르자·아부다비의 기존 출판·번역 네트워크와 사우디에서 확대되
고 있는 출판·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을 함께 활용한다면, 단순한 콘텐츠 수출을 넘어 한국과 아랍권 간 양방향 출판·문
화교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사우디아라비아 및 GCC·아랍권 주요 도서전·문학상 지도


